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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패권 시대 한반도 중립의 길AI , 

 -기술 권력과 이념의 벽을 넘는 상생의 인문학-

  김반아 조정호 지음 ･

A 가 지배하는 세상I , 

우리를 구원할 것은 알고리즘이 아닌 모성과 홍익이다‘ ’ ‘ ’

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다 산업. AI . 

과 직업 교육과 사회 시스템 국가 힘의 구조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기, , . AI 

술을 선도하지 못하면 대기업도 도태될 수 있고 세계 최강국조차 바뀔 수 있다, 

는 것이다.

패권 시대 한반도 중립의 길 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가야 AI , 『 』

할 길을 모색한다 산업혁명과 국제 정세의 변화 남북 관계의 위기 그리고 . AI , , 

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분석했다 핵심은 단순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남북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상생의 조건. ‘ ’

이다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을 역사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탐색하며 기존의 통일 담론과 다른 인문학적 대안을 제시. , , , 

한다.

책의 핵심은 생명모성 과 홍익 이다‘ ’ ‘ ’ 모성은 단순히 여성성이나 양육의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생명과 존재. . 

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근원적 힘이며 남성 역시 제외되지 않는다 증오와 두려움 수치심과 열등감 분노와 고독 , . , , 

같은 인간 내면의 부정적 감정조차도 품고 녹여내는 힘이다. 

이러한 생명모성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지능을 이미 넘어선 인간 전자적 인간 까지 포함하는 . AI ( )

확장된 개념이다 결국 . 패권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강력한 알고리즘이나 가속화된 연산 능력이 아니다 인간과 기술AI . , 

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이다.

인간 생명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공존한다‘ ’는 사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생명모성과 홍익인간은 같은 방향을 가

리킨다 홍익은 철학적 언어이고 모성은 그 정신 작용이다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공존의 가치는 생명모성이라는 심리. , . 

적 힘을 통해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 단군은 남북한의 국조이고 만물을 살리자는 생명모성은. , 인간과 의 공존  AI

및 남북화합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홍익인간과 지향이 같다 홍익인간은 남북한이 상호 존중하며 이념대립을 , . 

완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다.

기술이 인간을 앞서가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인간을 지켜낼 수 있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는 . 

패권 경쟁의 승패가 아닌 상생의 조건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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